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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사경위 

필자는 1 993년 7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강남대 학술조사단을 이끌 

고 4차례에 걸쳐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주원 4리에 소재한 玉합洞 嚴~IJ文을 

조사한 바 있다 본래 학술조사단은 ·93년도 4월부터 항토사연구전국협의회로 

부터 경기도내 훼철서원 조사를 위촉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7월 2 

2일, 포천군 옥병서원의 총무직을 맡고 있는 李鍾項 씨의 안내로 옥병동 암벽 

에 새겨진 암각문을 접하고 비로소 1 차 조사를 하게 되었다 1차 조사 이후 

문헌자료를 검토해본 결파 사료젝 가치가 예측되어 7월 25일 강남대 학술조사 

단을 이끌고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시 발견한 암각 

문 8점을 탁본하고, 마울러 미확인된 암각문을 재조사하였다 이때 「Q土雲1末J

「줌麗훌」 등 2점의 암각문을 발굴 확인하였다 이후 『思흉集』 『農嚴集』 등 고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옥병동 암각문의 제작 연대 ·書體잊IJ字한 石주 등 구체적 

인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사료직 가치를 재확인하고 포천군청에 문화재 지정 

을 정식으로 건의하였다 10월 8일에는 자료 사진 촬영차 현지를 답사하여 3 

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결칩적인 자료인 「二養혼」 r玉융洞」 으| 2편의 암 

각문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이같은 자료를 정리해서 10월 30일에는 항토사연 

구전국학술대회 (제7회 )에 참가하여 정식으로 학계에 소개하였다 이 글은 그 

때 발표한 논문을 보충하고, 이함 재확인한 자료를 추가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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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병동 암각문의 주변 상황 

1) 영평팔경의 하나인 칭옥병 

경기도 포천군에는 예로부터 영평팔경(永平八景)으로 불려지는 병소가 

있다. 영평은 포천의 옛이름이다. 영평천 상류에서 하류에 펼쳐진 화적연 

(未積淵) · 금수정(金水훔) · 창옥병(蒼玉鷹)·와룡암(歐龍岩)-닥귀정지(樂歸 

亨址)· 백로주(白驚洲)· 청학동(좁廳洞) ·선유담(仙遊灌)이 바로 영평팔경 

이다 이 영평팔경을 노래로 첸하는 것이 있는데 자못 흥미롭다. 

r화적연에서 벼를 털어, 금수로 술을 빚어, 창옥병에 넣어 들고, 와룡 

을 빗겨 타고, 닥귀정으로 돌싸드니, 백로는 횡강(橫江)하고, 청학은 날 

아드니, 선유담이 예 아니냐 . .J 

구전으로 현지에 전하는 이 노래에서 영평팔경의 대강을 가늠할 수 있 

다. 영평의 문사들은 물론 외지에서 이 곳을 방문한 많은 시인 문객들도 

영평팔경의 경치를 노래하였다 사암(思養) 박순(朴淳)의 작품으로 <영 

평잡영(永平雜試)〉이라는 제쪽의 시가 2면이 있는데,1) 모두 영평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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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순박한 지역민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창옥병은 포천군 창수면에 있는 영평팔경의 하나이다. 이름에서 말해 

주듯 푸른빛의 구슬 병풍을 펼쳐 놓은 듯한 바위산의 경치는 가히 장관 

이다 짝은 듯한 절벽이라 해도 굴곡이 있고, 고저가 있고 암혈이 있는가 

하면, 가진 형 태의 동물모양이 되어 돌출한 바위도 있다. 전체가 반달처 

럼 펼쳐진 바위 병풍은 그 폭을 한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장대하고, 높 

이가 4, 50척에서 백척이나 된다. 이 일대의 전수량을 모아 가지고 보장 

산(寶藏山)과 일대 충돌하는 첫 접전면이 바로 이 창옥병이다 이러한 경 

관을 두고 옛 시인 묵객들은 시상을 억제치 못하였다. 특히 양사언(楊士 

彦)은 이 곳 사람으로 도처에 정자를 지어 놓고 풍류를 일삼았다. 박순은 

만년에 이곳에 우거하며 여생을 마쳤고, 이의건(李義健) 김수항(金壽띤) 

-김창협(金昌協) 등도 자주 찾아 발자취를 남긴 곳이다. 옥병서원의 좌 

측 강변에는 암반이 강 가운데까지 기교한 형상으로 뻗어있어 절경을 이 

루고 있다.2) 

2) 사암 박순의 소요지인 창옥병 

사암 박순(1523-1589)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자는 화숙(和淑), 호는 

사암(思輩), 본관은 충주(忠州)이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우윤(右尹) 

을 지낸 우(祐)의 아들이며, 눌재(햄驚) 박상아~IJI¥)의 조카이다 1또3년 

1) cf., 『思輩集』 2;3a, 3;19b. 
2) cf., 『똥城誌』, 『抱川都誌』(포천군,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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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5) 정시문과에 급제한 뒤 홍문관 수찬·교리 등을 거쳐 응교로 있을 

때 임백령(林百觀)의 시호(說號) 문제로 윤원형(尹元衝)의 미움을 사서 

파면되었으며, 향리인 나주로 퇴거하였다, 이듬해 다시 기용되어 한산군 

수로 선정을 베풀었고 홍문관 직제학·승정원 동부승지·이조참의 등을 

지냈다. 1565년(명종2이 대사간으로 있을때 윤원형을 탄핵함으로써 척신 

일당을 제거한 주역이 되었다. 그뒤 대사헌·대제학·이조판서·우의정·좌 

의정 퉁 여러 벼슬 지내고 1572년(선조5) 영의정에 올라 15년간 재직하였 

다. 일찌기 서경덕(徐敬德)에게 성리학을 배워 정통하였으며, 중년에는 

이황(李混)의 문하에서 사사하였다. 만년에 이이(李짧) 성혼(成揮) 기대 

숭(奇大升)과 깊이 사귀어 교뿐이 두터웠다. 문장과 글씨로도 명성이 있 

었다. 

박순이 영평으로 거처를 옮낀 것은 병술년(1않6) 8월의 일이다. 이이가 

탄핵되었을 때 그를 옹호하다가 도리어 탄핵을 받고, 스스로 물러냐려 

하였다. 이 때 선조는 여러 차폐 만류하였지만 그는 관직에서 스스로 물 

러나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도성을 

떠날 때 임금께서 내사(內使)될 보내어 동문 밖에서 술을 내렸다고 한다. 

사암은 그 길로 지금의 창수면 옥병동에 배견와(拜龍홈)를 짓고 거주하 

였다. 칠언절구인 <숙배후귀영평(關拜後歸永平)>이라는 시는 바로 그가 

관직에서 물러나 영평에 돌아싹서 지은 작품이다. 관직에 있으면서 임금 

의 심려를 괴롭히기 보다는 물러나 있음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 

는 참잡한 심정을 노래한 시이다3) <복거( F居)>라는 시에서는 우두천 

(牛頭川) 가에 집을 짓고 농사일 하며 지내는데 평소 농사일 배우지 아 

니하여 팽이질조차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하였다,4) 

3) cf., 「思흉集』 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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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기연사운(次寄然師짧)>이라는 시제 아래 다음과 같은 기록 

이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 천연사라는 스님의 권유가 사암이 영평에 거 

처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듯하다. 

r천연사는 영평 보장산에 살았다. 내가 영평에 자리잡아 살려고 한다 

고 하니, 천연사가 일찌기 우두연의 좋은 경치를 말하면서, 그 물가에 

양씨의 정자가 있으니 나에게 그것을 사라고 권했다. 천연사가 막 거처 

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5) 

사암은 거처를 영평에 자리잡은 이후부터는 창옥병 주변의 경개를 완 

상하며 속세에서 벗어나 시사를 일체 말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촌노들과 

함께 친밀히 교유하였다. 그가 여생을 창옥병 주변에서 소요하며 지냈음 

은 그의 문집인 『사암집』 도처에서 살필 수 있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자 

료이다. 

「병술년(1않6, 선조20) 중추에 영평에 왔다. 그·곳의 산천을 구경하고 

마음에 들어 드디어 자리를 정 하였다.」6) 

r병술년 8월에 휴가를 청하여 영평에 퇴거하였는데, 임금께서 내사를 

보내어 동문 밖에서 술을 내렸다. 영평에는 백운산이 있어 시내와 못이 

뛰어녔다. 공은 그 길로 자리잡아 집을 짓고서 살며 완전히 속세에서 

벗어나 시사를 말하지 않고, 매일같이 시골 백성과 야노들과 함께 자리 

4) cf., 『思훨集』 2;1a. 

5) “師住永平寶藏山 我欲 「居永平 師쏠說牛頭淵路擺 且上有楊民훔 觀我買之 師方
欲移錫 故긍긍”(〈次寄然師題〉, r思違集』 3;18b). 

6) “*於困않件秋 承恩 洛廠井千永각E地 똥좋其演山而心m之 送脫罵而居옳”(〈二養 
훔記〉 『思、훨集』 4;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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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투며 친밀히 교유하였다. 배우러 오는 자가 있으면 서로 토론하며 

즐거워하여 지칠줄 몰랐다. 배견와-이양정 토운상의 명칭이 있었고, 백 

운계·금수담·창옥병이 둘려 있어서 흥이 나변 지팡이와 나막신 차림으 

로 소요하였다.」7) 

「선조 때 문충공 사암 박선생은 율곡·우계 제현과 더불어 뭇을 같이 

하고 또한 종신이 되었다. 격렬한 당쟁에 노후를 영평 창옥병에 와서 

보냈고, 배견와를 지어 유유자적하다가 돌아갔다.J8) 

위의 기록에서 시사하듯이 사암은 배견와를 지어 머물면서 창옥병 주 

변의 경개마다 이름을 붙여두고 즐겼다. 자신의 집을 배견와라 이름 붙 

인 것은 창옥병에는 봄 여름 할 것 없이 두견새가 찾아와서 울기 때문이 

다. 스스로는 r배견옹」이라고 자처하였다_9) 다음의 <이양정기>는 창옥 

병 언덕 위에 이양정을 짓고 지은 기문인데, 창옥병 주변의 경개까지 자 

세히 기술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더우기 옥병동 암각문의 내용을 증빙 

하는 문헌자료이기에 매우 중사된다, 번다하므로 옥병동 암각문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적기한다. 

「우리 동방에서는 영평이 채일 아름다운 곳이나, 그중에서도 청령담이 

더욱 유명하다. 그 수원은 백운산에서 시발하였다. 종현산 동쪽에서 흘러 

나온 지류는 소에 이트러 다시 벼랑를 이루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바 

7) “며않八月 ε야뭉 1-*洛子永平 上週中使 효臨於東門外 永平有白雲山 X쫓灌節勝 公

仍 h藥居之 蘭麗出塵 口節時事 日與村t民野老 爭席忘形 有來學者 則相與討論
寶費不港 有拜龍용二養훔土雲많名號 還以白雲逢金水陣蒼玉解 興至 ttR옳週違 
或游뼈-ffi諸山”(宋時烈 擺, <思選朴淳神道陣銘>).

8) 金平默, 〈玉再影堂記>
9) cf., <拜關용>(『思養集』 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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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에는 모두 반석으로 깔려 있고 반석 중에서도 높은 것은 솟아 올라 혹 

은 거북이 모양을 하고, 혹은 용언양 꿈틀거리는 듯하다. 소를 굽어보며 

대를 이룬 것이 넷인데, 하나는 백학이요, 다른 하나는 청학이다 백학이 

청학을 타고 가끔 물가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 모두 사실만 같다 또 

다른 것은 산금대와 수경대이다. 중간에는 석상이 있는데 토운상이다, 바 

위의 뿌리가 물 속에 울퉁불퉁히고 한 말이나 들어가는 파인 곳이 있어 

그것을 와준이라고 한다. 서쪽으로 깊은 소가 있으니 이름하여 명옥연이 

라 한다. 큰 암벽이 마치 하늘을 기대어 우뚝 서 있고, 그의 뿌리로 깊은 

핍에 잠겨 마치 조화의 극치를 자랑하는 듯한 창옥병이 그 대표라 하겠 

다. 소 저편에 초가집을 세웠는데 배견와라 이름하였다. ----또다시 그 

벼랑 위에 집을 세우고 이양정이라 이름하였다‘ ---…그 왼쪽을 보면 큰 

암벽을 대하고 있고, 오른쪽은 사대와 연결되어 있다.」 10) 

사암은 이처럼 창옥병 주변의 절승처에 이름 붙이고, 그곳에서 소요 

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의 시 가푼데 “영평의 시뱃물 돌에 쓰다.”라는 뜻 

의 제목을 가진 작품, <제영평제석>lll <제영평계석상>12) <제영평계 

석상>13) 등이 그같은 사실을 충분히 증빙하고 있다. 

다음 시 <창옥병>에서는 사암이 창옥병에 얼마나 애착을 가졌는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10) “홈東方山水 此縣最名 由縣而言 淸冷價 其尤也 郞白雲漢之所뼈 而源發白雲山
也 鍾賢東支 至價作崔 故水底 皆布全石 高者-露出 說怪錯陳 有若龜龍爆 日 島l願
浮휩崔之비흉廠 冊i塵정훌훌者-四 日白題 日춤廳 白者或乘춤者-隻 時往來싼!{짧 皆

其實也 餘日散標 日水鏡 中介E많 m±雲 嚴足破P강於水心 有뚫容斗 日뚫尊 灌
협長離 西折而淵 日 I!용玉 大활{奇天根 漫懶i1lll 極造化之훤j蘭j B蒼玉鷹 흡좋置西 
日拜關용 X就灌i뿜最l埈處 規뚫草;훔 日=養 觀其左 當大뿔 右聯四臺”(朴淳 鍵,
<二養훔記〉 『멈、華集』 4;18b-19b). 

11) cf. , 『思흉集』 1;8b. 
12) cf., 『思、경훌集』 2;22b. 
13) cf., 『l면、경흩集』 2;31a. 



상제가 곤륜산의 천길되는r 석골을 오려내어 

온갖 신령이 분주하게 아로새기는 수고를 했다 

높고 험하게 거꾸로 꽂혀 있는 바다거북의 굴을 

도리어 사암을 시켜 세상에 나와 보게 하였구나. 

帝행昆Ji千文骨 

百靈찢￥走費離뼈j 

i魔魔짧l揮a홉홉흉f흉 

還使思、흉出世看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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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암은 이 시에서 창옥병은 상제가 신선에게 명하여 아로새긴 것이라 

는 격찬과 자신이 그곳에 머뜰게 된 것도 상제의 뜻이라고 하였다. 그가 

처음 영평에 거처를 마련하고 지은 작품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처음 

작품이 시류에 몰리어 재상직에서 물러나 산야에 묻혀 살아야 함을 탄식 

한 것이라면, 이 작품에서는 창옥병에서 매우 만족해 하며 살아가는 모 

습을엿볼수있다 

후학 김창협이 지은 <창옥병 2수>라는 작품 가운데도 사암이 창옥병 

도처에 발자취를 남겼음을 노래하고 있다. 다음은 그 두번째 시의 일부 

이다. 이 시 전반부에서는 영의정 벼슬을 마다하고 물러난 사암의 덕망 

과 경륜을 칭송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사암의 자취가 남겨진 배견와, 

백학대 동에서의 감흥을 노래하였다. 

봄 저물어 가는데 슬픈 두견새는 아직도 사당에서 울고 

하늘 비어 있는데 백학은 대(臺)로 돌아오지 않는다 

14) 『思、흉集』 2;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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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도 무우(舞雲)에서 바람씌는 흥취 추억하지만 

그분 따라 목욕하고 옮조리며 돌아온적 없어 한스럽다. 

春흉哀關還哭蘭 

天空白歸不歸臺

租今尙憶風雲興

恨未曾隨m홀*~델15) 

도암(關嚴) 이재(李繹)가 지은 <방창옥병>이라는 작품에도 사암의 자 

취가 역력히 그려져 있다. 해당 부분만 적기한다. 

배견와는 비어 있고 산은 적적하며 

산협은 돌아가는데 안개 자욱하다 

시 뱃물은 와준의 돌을 파고 뜰고 

바위 단풍은 사당 뜰에 떨어친다. 

商空山寂寂

d決轉露훗莫 

찮水{윷博石 

廣爛落蘭E훌16) 

이 시의 소재가 된 배견와, 와준은 모두 사암의 유적이다. 창옥병을 찾 

는 이라면 으례 사암의 인품과 학문, 그리고 사암이 이름붙인 여러 명소 

를 감회 깊게 형상화하고 있다. 끄만큼 창옥병과 사암의 관계는 밀착되 

어 있는 것이다. 

15) 『思옳集』 附錄.
16) 『思훨集』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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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병서원(玉牌書院) 

사암 박순과 관련한 유적지로 옥병서원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서원은 

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포천 유림이 세운 서원이다. 현재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주원리 산 210번지에 위치한다. 1649년(인조 '27)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사암이 만년에 살았던 배견와 터에 서원을 세우기로 

하고, 우선 사우만 창건하였다. 1658년(효종9)에 비로소 위패를 모시고 

제향하였으며, 1680년(숙종6)에는 영정을 봉안하였다 1698년(숙종24)에 

영의정 신원(申玩)의 주청으로 이의건(李義健)과 김수항(金壽’直)을 추 

가 배향하였으며, 1713년(숙종39)에 「옥병(玉鷹)」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l 7'Z2(경종2년) 서원의 일부를 수리하였다. 그후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해 오던 중 1871년(고종8)에 대원군의 서원철폐시 훼철되었 

으며, 위패는 매안(理安)하였다. 이때 이덕수(李德秀)라는 이가 영정을 

궤에 담아 보관하였으며 1892년(고종29) 이덕수·이난수(李蘭秀)를 비롯 

한 포천 유림의 공의로 서원터에 영당을 세워 영정을 봉안하고 중단된 

향사를 부활하였다. 이때 김성대(金聲大)·이화보(李和南)를 추가 배향하 

였다. 1926년에는 윤봉양(尹鳳陽)을 추가 배향하였다. 이후의 사실은 자 

세하지 않으나 6.2.5때 이 영당마저 회진되고 말았던 것 같다. 그라고 여 

기에 다시 단을 설치하여 향사를 이어왔을 개연성이 짙다. 1978년에야 

이명우(李命雨)를 회장으로 한 옥병서원복원추진회를 결성하여 1980년 

에 사당과 삼문을 복원하였다. 이듬해에 배향인물의 위패를 다시 봉안하 

였다. 이후 복원사업을 계속하여 담장과 동서재·홍살문을 복원하였다. 

현재 경내 건물로는 6칸의 숭현각·신문 동재인 창옥재(蒼玉顆), 서재인 

송월당(松月堂)이 있으며 담장 밖에는 홍살문과 박순의 신도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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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은 27] 인데, 1909년에 세운 구비와 1991년에 새로 세운 신도비다. 본 

래는 강당도 있었으나 복원하지 못하였고 홍살문과 외삼문 사이에 주초 

만 남아 있다. 숭현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맞배집붕에 방풍 

판을 달았다. 그 안에는 중앙에 좌로부터 박순 이의건-김수항의 위패를 

모셨으며, 좌측 벽면 쪽으로는 김성대 윤봉양을, 우측 벽면 쪽에는 이화 

보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경내의 현판은 모두 김충현의 글씨이다 이 

서원에서는 매년 3월 중정일에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품은 5 변 5두이 

다 재산으로는 전답 5,아)()평이 있다. 현재 포천군 향토유적 26호로 지정 

되어 있다_17) 

17) 옥병서원에 관해서는 필자의 「경기도 훼철서원조사보고서」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문헌 자료로는 『싸故大方』, 『太學志、』, 『書院可댔』, 『뿔城誌』, 『抱J ll 검”誌』 

(포천군, 1987)가 있으며, f恩輩集』 『앓k없集』 등에 휩院重修記, J';'6때짧갖’文, JI칭m'i 

請願文 둥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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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병동 암각문의 제작연대와 내용 

1) 제작 연대 

필자가 옥병동 암각문을 발굴 조사하기 이전에는 제작연대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였다. 대체로 이곳의 명사였던 봉래 양사언의 유적 

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옥병서원장을 지낸 이윤성(李允應) 씨 퉁은 박순 

의 유적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들의 주장에는 모두 가능성이 없지 않 

았다. 양사언의 유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그가 이곳의 출신으 

로 만년을 여기서 보냈으며, 창쪽병 주변에는 금수정을 비롯하여 그가 

지은 정자·누대가 널려 있었다. 이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현지에서는 옥 

병통 암각문을 양사언의 글씨로 보는 이가 많았다. 박순의 유적지로 본 

견해는 이 암각문이 사암을 주벽으로 모신 옥병서원 바로 밑인 언덕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다 

성해응(成海應)은 옥병동의 암각문 중 가장 중시되는 선조(宣祖)의 윤 

음(編音)을 우암(尤華) 송시 열(宋時烈)이 썼다고 하였다 그가 지은 『동 

국명산기(東國名山記)』 「창옥병」조에 보면 “선조가 박순을 일러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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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r松箱節操 水月精神」이라 하였다. 우옹이 써서 산금대와 수경대 중 

간에 새겨놓았다”18)고 하였다. 이 글에서 말한 ‘우옹’은 바로 우암 송시 

열을 지칭한다. 

그동안, 옥병동의 암각문을 두고 박순·양사언·송시열의 서체라는 주장 

이 함께 전해왔던 것이다. 사실 이 옥병동의 암각문에 대해서는 『사암 

집』에 자세한 기록이 있어서 누구든 관심만 갖고 검토해 보았다면 의심 

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사암의 <이양정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음에 

도 지금까지 간과해왔던 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옥병동의 암각문은 

사암이 이곳에 우거하면서 빼어난 경개마다 r청령담·백학대·청학대·산 

금대·수경대·토운상, 명옥탄· 와준」 등의 이름을 짓고 당시의 명필가 한 

석봉의 필적으로 암벽에 새겨둔 것이라고 한다. <이양정기> 말미에 다 

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재론할 여지가 없다. 

「이름짓고 기록한 사람은 이양정 주인이다. 그 큰 글씨와 작은 글씨 

를 쓴 사람은 주부 한호이다. 그것을 111H의 돌에 새긴 이는 솜씨가 뛰 

어난 신이(辛훗)이다 이 해는 만력 16년이다.」 19) 

위의 자료는 옥병동 암각문에 관련한 가장 구체적적이고 확실한 자료 

이다. 이 기록에 의하며, 옥병동의 바위에 일일이 이름붙인 이는 바로 이 

양정 주인인 사암 박순이다‘ 글씨를 쓴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명펼가 한 

석봉이다. 이것을 바위에 새긴 이는 신이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일은 

18) “宣關謂朴思輩日 松휠節操 水져精神 尤컸書子散際水鏡Z間 而刻之”(成海應, 『東

國名山記』 r蒼玉再」 )-
19) “名而志之者 二養主A 筆其大字與小字者 韓主解獲 鍵諸十有-;p者 辛秀才훗也 
時歲萬廣十六年也”(朴淳, <二養후記>, 『思흉集』 4;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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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 16년인 1많8년(선조21)에 있었다. 옥병동 암각문은 지금으로부터 

410년이나 된 자료인 셈이다. 

조선조의 명필 한석봉이 이러한 암각문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이 또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단지 사암 박순이 영의정에 있었고, 한 

석봉이 당시 주부(主輝)로 있었다는 상하 관계에서만 이해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사암의 시 가운데 <답한별좌호래의(答韓別坐獲來意)>라는 

작품이 있는데,20) 이는 한석봉아 사암의 거처를 방문하였을 때 고마움을 

표하며 지어준 시이다. 다음 섯구에서도 사암과 한석봉은 남다른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대가 서예를 잘함을 알겠꺼니와 

벼루 앞에서 몇 해를 배웠던가 

마음은 혼탈무 가볍게 여기고 

기세는 백운향의 신선을 위압한다. 

한 글자로 나라를 빛날만 하여 

목청 돋궈 노래하며 연경으보 향하네 

돌아오면 각별한 상을 받을 터이고 

어진 아내의 잠을 놀라 깨게 하리라. 

見子工於藝

臨池學幾年

心輕運脫舞

氣壓白雲仙

一字쳐훌華國 

高歌遠向?熊

20) cf., 『思輩集』 2;11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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歸來f함珠製 

驚罷굶光B民21) 

위의 시는 사암의 <송한사과호부경(送韓司果獲환京)>이라는 작품으 

로,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한석봉이 사과의 벼슬에 있을 때 연경으로 가 

게 되었는데, 사암이 그를 전송하며 지어준 시이다, 한석봉에게 지어준 

시작품 2편만 들어 사암과 한석봉의 친분을 가늠한다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사암이 한석봉을 남달리 아끼고, 한석봉 또한 사암을 방 

문하여 인사할 정도로 공겸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11개나 되 

는 암각문 모두 한석봉의 글씨로 되어 있다는 점도 이들의 관계를 충분 

히 시사한다 

다음 시는 사암 박순이 암각문을 새기고 난 뒤의 감회를 옳은 작품이 

다. 

바위 모퉁이 글자 새기느라 애쓰며 시일을 소비한 것은 

오래가도 하늘과 같이 남아 있기를 꾀해서이네 

아! 눈 깜짝할 사이에 회겁에 따라 

개울이 돌아가버리고 산이 묻히면 훗날 누가 알랴 

鍵字岩阿努費日

擬將感久與天期

權陸一購隨/j}(jgtj

川動山湮後執知 22) 

21) 『思흉集』 2;24b. 
22) 『思華集』, 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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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의 제목은 <亨臺漢캄 皆有名號 刻石其上 因感而眼之>이다, 

“정자 누대 시내 바위에 모두 이름이 있어 돌에 새기고 느낌이 있어 시 

를 짓는다.”는 뜻이다. 앞서 소개한 <이양정기>와 함께 옥병동 암각문을 

실증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편, 농암 김창협 (1651-1708)의 시작품 <창옥병> 가운데 “푸른 이끼 

끼고 침식된 글씨들 옛벽에 남았고 / 초록물결 술 같은데 와준에 가득차 

있네.(蒼蘇飯題餘古慶, 綠波如핍懷覆權)”라는 섯구에서 시사하듯이 옥병 

통 암각문은 조선후기 문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 

2) 옥병동 앞각푼의 내용 

이상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옥병동 암각문을 발견된 지역별, 자료별 

로 편의상 구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옥병동 암각문 배치도 

1. 宣祖輪音 2. 散標훌 3‘ 題二養亨뿔詩 4. 水鏡臺 5. 障潤 6. 춤聽臺 

7. 단雲皮 8. %훌尊 9. 淸冷澤 10. 二養享 11. 玉牌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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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 1> 선조 윤음(宣祖編音) 

f"t: 
~ ... 

~u 

용F 

i좋 

#흉 

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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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크기 60 X60cm 

* 제작연대’ 1잃8년(선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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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l; l>은 선조의 윤음을 암벽에 각자한 것이다. 이 자료는 다음에 

서 보듯이 증벙할 만한 기록이 충분히 있어서 그 내용과 제작연대를 쉽 

게 확인할 수 있다 

r다만 영상의 사람됨을 보니 송죽같은 절조에 수월같은 정신이다. 충 

용의 금도는 온화하고 우아하게 도와서 천성을 이루었고, 청신한 덕은 

백옥을 가리우고 문채를 떨친다.」 23) 

「우리 선조대왕께서 일쩨기 교지를 내리시기를 “박모로 말하면 송죽 

같은 절조에 수월같은 정신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분이 군부에게 이 

해되어 기립을 받음이 또 이러하였으니 아름답고 대단하도다.」24) 

r양사에서 번갈아 글을 올려 공이 당여를 옹호한다고 탄핵하고 열 가 

지 죄를 세기에까지 이르렀다. 임금께서는 “박모로 말하면 송죽같은 절 

조에 수윌같은 정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25) 

「삼가 생각건대, 사암선생뜬 자신의 덕을 닦아서 안은 곧고 밖은 방 

정하였으며, 조정에서는 근심을 먼저하고 즐거움을 뒤에 하였다. “염락 

의 인물에 개원천보의 시조”라고 한 중국 사신의 평에 부끄럽지 않았으 

며, “송죽같은 절조에 수월같은 정신”이라고 한 성조의 칭찬에 진실로 

부합하였다.」26) 

23) “但見領相之뚫A也 松휠節操 水月精神 忠勇之度 輔溫雅而成性 淸慣之德 擺白玉
而振彩”(李選 樓, 〈行狀〉).

24) “堆我효祖大王 홈數日 若朴某 松훨節操 水月精神 其흉君父所知雙 X若是 精戰盛
載”(李選 鍵, 〈行狀>)

25) “至於兩司交章 쳤公以護黨 數其十罪 上日 朴某 松훨節操 水月精神 執不允”(李桓

福 擬, <說狀>).

26) “悲推思輩先生,修身則內直外方 효朝則先優後樂 機洛A物 開天詩調 不塊皇華之
評 松훨節操 水月챔神 允符聖祖之覆”(金뚫↑를 擺, 〈玉睡書院上樓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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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의 정신 영의정 박순의 도덕이 높고 낮음은 신등은 실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일찌기 듣기에는 우리 선조대왕께서 하교를 내 

려 포상하며 말씀하시기를 ‘松箱節操 水月精神’ 여닮 자로써 하셨습니 

다. 윤음의 밝기는 해와 달과 깥아 비록 깊은 골짜기의 배우지 못한 자 

라 할지라도 능히 외어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2:7) 

계미년(선조16, 1많3)에 율곡 이이가 탄핵을 받고 돌아가게 되자 우계 

성혼이 글을 올려 구해(救解)하였다. 임금께서는 대신들에게 성혼이 올 

린 상소의 옳고 그름과 이이의 죄의 유무를 물으시었다. 사암이 먼저 말 

하기를 그 때 사람들이 율곡과 뜻이 맞지 않아서 탄핵하여 제거하려까지 

하였으니 공론이 아니다고 하였다. 이에 선조는 율곡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한 자를 유배토록 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한 때 논란이 매우 격조해졌 

다, 양사에서는 번갈아 글을 올려 사암이 당여를 옹호한다고 탄핵하며 

열 가지 죄를 세기에 이르렀다, 선조는 “박모로 말하면 송죽같은 절조에 

수월같은 정신이다.”라고 말씀하고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삼사 

에서 없는 말을 날조하여 사암 박순을 헐뜸어 상소하였다고 분개하였다. 

비록 십년 동안 논핵한다 해도 따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반박하였다. 여 

기서 그치지 않고 친히 교서를 내리어 삼사의 직책에 있는 자는 외직에 

보했고, 논핵을 주도한 이는 변경으로 유배토록 하였다. 사암은 자신의 

일 때문에 조정이 불안해지자 영평으로 물러나 있었다.잃) 

위의 사실에서 <자료l;l>은 1않3년(선조16)에 박순에게 내린 하교의 

내용이며, 이것을 나중에 박순이 창옥병 암벽에 각자한 것임이 분명해진 

27) “先正멀領議政朴淳淳之道德뚫庫 ~等誠不足以知之 然짧홈聞 我宣祖大王홈下敢 
裵之日 松휩節操水月精神/\字 輪音炳若日星 雖뚫鄭未學 亦能論而傳之”( '代永平
備生請玉再書院題願節」, 『農嚴集』 7;19). 

28) cf., 〈行狀〉 <짧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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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글씨는 <이양정기>에서 밝혔듯이 한석봉이 썼고, 이를 새긴 이는 신 

이라는 석공이다. 네 폭의 병똥에 두 글자씩 써 놓은 것처럼 바위병풍이 

둘러져 있어 경관으로도 최고이다. 더우기 이 자료는 농암 김창협이 말 

했듯이 “윤음의 밝기는 해와 달과 같아 비록 깊은 골짜기의 배우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능히 외어서 전할 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 적어도 사암이 선조 임금으로부터 받은 “松竹 節操 水月 精

神” 여넓 자의 깊은 뭇은 이 곳의 관리는 물론, 마을 사람들의 귀감이 되 

어 오랜 동안 전해져 온 것이다. 

〈자료1 :2) 산금대 (散標臺)

<자료1;2>는 <자료l;l> 바로 곁에 각자 되었지만, 서로 별개의 자료 

이다. 각자한 곳이 r산금대」엄을 표시한 암각문이다. 글씨체는 <자료 

Ll>과 동일한 한석봉의 것이다, 각자한 사람과 연대도 같다. 

산금대는 누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나 자세하지 않다. 사암을 비롯 

한 여러 문인 풍류객들이 옷을 풀어 헤치고 마음껏 숭경을 완상하며, 시 

흥과 취흥을 즐겼던 곳이 아닌가 한다. 



〈자료1 :3) 제 이 양정 벽 (題二.養亨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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散

標
*
쫓
 

*글씨크기 ‘ 18× 20cm 

*제작연대. 1않8년 

(선조21) 

<자료1;3>은 박순의 <제이양정벽>이라는 시를 김수증(1624-1701)이 

써서 암각한 것이다. 창옥병 암각문에서 유독 이 자료만 글씨체가 다르 

다. 굳이 글씨 쓴 사람을 시문 곁에 각자한 것도 이 때문인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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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 ↑更 1κ 憐寂-감 

슨ξ 帶 擺 白 촬호 園 鳥

등총 폈出뚫웰컴후 흩 B놓 
• 글씨크기 18× 1 Scm 

• 제작연대 1700년 전후 

숲 까; 山훌書·빼 B놓 

롱놓 ,~ 門 前 每 寂 聞

t曾 훌훌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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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제목이 쓰여 있지 않아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으나, 시 

문의 내용과 글씨를 쓴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의심의 여 

지가 없다. 박순이 이양정을 지은 연대가 1많8년(선조 21)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 이 시는 그 이후 지은 것임에 틀림없다. 김수증이 이 시를 예서 

체로 쓴 시기도 자세하지 않은데 대략 1700년경이 아닌가 한다. 김수증 

은 옥병서원에 배향하고 있는 김수항(金壽桓)의 형이다.잃) 조카인 김창 

집-김창협 김창흡이 기사환국(1689년) 이후 영평에서 은거하며 학문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그 역시 창꼭병을 자주 방문하였다‘ 그가 죽은 해가 

1701년이고 보면, 기사환국 이후부터 10여년 사이에 <자료1;3>을 제작 

하였을 가능성이 짙다. 글씨를 암벽에 새긴 이는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한 가지 의심되는 점은 이양정과 이 암각문이 새겨져 있는 

암벽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이양정 밑 암벽에 r二養훔」이라는 한석 

봉의 글씨가 남아 있는데, 굳이 현재의 위치에 <제이양정벽>이라는 시 

를 걸맞지 않게 새긴 저의를 알 수 없다. 참고로 이 작품을 국역하면 다 

음과같다. 

골짜기의 새소리 때때로 한 마디씩 들려오는데 

침상은 쓸쓸하고 여러 책들 흩어져 있네. 

언제나 안타까운건, 백학대 앞의 물로서 

29) 이 글씨를 쓴 김수중(1624-1701)은 조선 후기의 문신·성리학자 서예가이다. 자 

는 延z, 호는 씁雲, 본관은 안동이다 金尙憲의 손자이다 젊어서부터 산수를 좋 

아하여 금강산 동여 러 곳올 유람하였다. 성천부사로 있던 중 동생인 金흉좋↑를이 송 

시열과 함께 유배되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영당동에 있는 龍水精舍에 은거하 

였다 1689년 기사환국 때 동생 김수항과 송시열이 죽자 벼슬을 그만두고 화악산 

골짜기에 은둔하였다. 이 때 성리학에 심취하였다. 글씨로도 유명하였는데, 團隱

先生神道陣·石室書院蘭@훌記 둥 많은 비문에 그의 필적이 남아 있다. 춘천의 春

睡影堂에 제향되었으며, 문집으로 『삼雲集』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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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구를 겨우 나가면 곧 흙탕물을 띤다네. 

各鳥時時聞一簡

E트狀寂寂散群書 

每憐白廳훌前水 

繼出山門便帶뺑30) 

〈자료1 :4) 수경 대 (水鏡臺)

<자료1;4>는 <자료1;3>과 같은 시기에 각자한 것으로, 그 곳이 수경 

대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암각한 것이다. <제이양정벽> 시작품 바로 곁 

에 각자되어 있기 때문에 혹간 이것이 시의 제목이 아닌가 혼동하기 쉽 

다. 그러나 자세히 서체를 살피면 그런 오해는 쉽게 사라진다. 「水鏡臺」

세 글자는 한석봉의 해서체로 각자되어 있고 시문은 예서체이다. 현지 

의 상황으로는 이 암각문 위에 누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 

다 옛 시인들의 섯구에 “수경대에 고요한 달빛은 마치 선경을 방불케 한 

다”고 하였다. 

30) r思輩集』 2;33b. 



• 글씨크기 ‘ 18 × 2Qcm 

* 제작연대 1 5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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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 :5) 장란(障爛) 

* -글씨크기‘ 18× 20crn 

* 제작년대; 1588 (선조21) 

i關 F후 

<자료L5>는 문헌에 기록된 바가 없어 미확인된 자료이나, 글씨체나 

제작연대는 다른 자료와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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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6) 청 학대 (줌體臺) 

후
쩌
 關

*
쫓
 

* 글씨크기 18 × 2Qcm 
* 제작연대 15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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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6> 청학대는 앞에서 소개한 산금대·수경대·백학대와 함께 창 

옥병에 있었던 누대였다. <이양정기>에는 “소(핍)를 굽어보며 대(臺)를 

이룬 것이 넷인데, 하나는 백학이요, 다른 하나는 청학이다. 백학이 청학 

을 타고 가끔 물가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 모두 사실인 듯하다.”고 

하였다. 실제로 청학이 옥병암에 가끔 나타나 이 누대 근처에 머물렀음 

을 알 수 있다. 사암이 이 누대의 이름을 r청학」이라고 한 것은 단지 청 

학이 이 곳에 날라 온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사암집』에 <청 

학>이라는 제목의 시가 전하는데 이 누대의 당시 정황을 가늠케 한다, 

붉은 부리 푸른 털에 한쌍익 자주색 다리로 

훨훨 날아와 옥병암 서쪽에서 운다. 

온세상이 까막새라 부른들 무슨 상관 있겠느냐 

닭 떼와 함께 더러운 진흙쓸 쪼지 않는데. 

月l맛춤毛雙영양뼈 

關願來叫王함西 

何搬學世呼默鳥

不與鏡群~&Vt,31)

이 시의 소재가 된 청학은 속명으로 검조(顆鳥), 즉 까막새라고 한다. 

내용으로 보아 사암 자신의 처지를 비의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간흉 

들에 의하여 탄핵을 받았을 때 결백함을 은근히 청학에 비의(比擬)한 것 

이다. 군계(群騎)는 바로 간흉닫이다. 그 들과 더불어 더러운 진흙을 쪼 

지 않는데, 남들이 자신을 까막새라 부른들 무슨 상관있겠느냐고 토로하 

31) 『思養集』 2;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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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누대의 이름을 굳이 r청학」이라고 한 것은 그같은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 

〈자료1 ;7) 토운상(단雲皮) 

만t 

괜· 
~ 

꺼i * 글씨크71 18 × 2Qcm 

* 제작연대 15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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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7>도 앞의 다른 자료와 같이 사암이 이름짓고, 한석봉이 썼으 

며, 신이라는 석공이 일시에 새긴 것이다. 사암의 시작품 가운데 「토운 

상」의 이름이 자주 나타난다 말 뜻 그대로 “구름을 삼켰다 토했다”하는 

곳이다. <이양정기>에는 “중간에 석상이 있는데 토운상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청학대 밑 물가에 근접꽤 있는데, 물안개가 자욱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도 말끔히 걷히면 누대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바위이다, 바닥면이 

반석같아 독서하거나 술자리로 제격이다. 

〈자료1 ;8) 와준(覆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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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풍 ;훌 * 글씨크기‘:45 × 45cm 

* 제작연대‘ 1588년(선조21) 

이 암각문은 암벽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물가에 있는 암반 중 돌출한 

부분에 새긴 것이다. 글자가 새겨진 뒷부분에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 마 

치 술몽이 모양이다. <이양정기>에는 “바위의 뿌리가 물 속에 울퉁불퉁 

하고 한 말이나 들어가는 파인 곳이 있어 그것을 와준이라고 한다.”32)고 

하였다. 박순의 <제석와준(題石鐘尊)>이라는 시가 있어 이 자료의 구체 

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수면에 울퉁불퉁 솟아있는 푸른 돌퉁에 

한 구멍이 어찌나 다져졌는지 절로 둥그렇게 되었네 

맛있는 술 담아내어도 쏟아지지 않으며 

술 취한 후에 산늙은이는 또 베고서 잔다. 

水面盤Wt:蒼石背

-뚫何練自成圓 

權뼈綠熾無f煩覆 

醒後山컸xtt眼33) 

32) “嚴足破院於水心 有뚫容斗 日뚫숍”(朴淳 樓, 〈二養후記>). 
33) F思輩集』 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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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尊(탁본) 

.... 뚫尊(後面) 



1 옥병동 암각문 41 

위의 시에 따르면 「와준」이라는 이 자연적인 돌술항아리에 술을 부어 

놓고 마음껏 취하고는 그곁에 뚫을 베고 잠을 잠다는 것이다. 양사언에 

게 준 <증양해성(體楊海星)>이라는 시 가운데도 “봄이 오면 다시 찾아 

주겠는가. 와준에 술 가득하고 산엔 꽃이 가득하리니(春來肯許重相誌 酒

滿뚫樓花滿山)”3이라는 귀절이 있어 사암이 방문객을 맞아 와준에서 취흥 

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훨씬 뛰의 문인인 김창협의 <창옥병> 섯구 가 

운데도 와준에 대한 자료가 있어 주목을 끈다,35) 

우두연 아래에는 상공의 마끊이 있는데 

소나무 강언덕에 배를 매니 바로 묘문이라 

푸른 이끼끼고 침식된 글씨뜰 옛벽에 남았고 

초록물결 술 같은데 와준에 가득차 있네. 

정신은 촉상에 전하나 종신뜬 아득하여라 

창옥병 민산처럼 솟은 곳에 은사가 계셨었네. 

시대는 멀어도 마음 기약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욱한 거처를 한 시내의 수원과 함께 하였음에랴 

牛頭淵下相公村

松뿔維:Rt是蘭門 

蒼蘇飯題餘古뿔 

綠波如酒i張建樓

神傳圍相宗톰週 

34) 『思養集』 Z;lla. 
35) 김창협 (1651-1708)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자는 때和, 호는 農嚴·三써, 본관은 

안동이다. 영의정 金壽↑률의 둘째 아들이다 金昌集·金昌흉과 함께 3대문장으로 

명성을 떨쳤다 청풍부사로 있을 때 기사환국으로 부친이 진도에서 사사되자 벼 
슬을 버리고 영평에 은거하여 학푼에 전념하였다‘ 문집으로 『農嚴集』이 있다, 시 
호는 文簡이다. 그의 문집에 창옥병에 관련한 자료가 많아 본고에 도움이 되는 

바가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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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후餐關山大隱尊 

購世ILJ、期餘不隔

뼈樓況共一漢源36) 

위의 시 가운데 “초록물결 끓 같은데 와준에 가득차 있네.”라는 섯구에 

서 시사하듯이 와준은 옛날 시인묵객들의 애호를 받던 명소였다. 김상정 

(金相定)은 <옥병서원>이라는E 시에서 사암의 학덕을 칭송하면서 “뚜렷 

이 알겠거니와 천년 후에도 소나무와 달은 와준을 비칠 것이다.”윈)고 하 

였다. 지금도 그 구멍을 보면 꼭 술항아리를 보는 듯하다, 

〈자료1 :9) 청 령 담(淸冷灌) 

이 암각문은 이곳의 물이룹을 명명하고 기록해둔 것으로 추정된다. 

r청령」은 물이 매우 맑아서 뚜명함을 느낄 정도의 모양을 형용한 말이 

다. 사암은 <이양정기>에서 청령담의 경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우리 동방에서는 영평이 제일 아름다운 곳이나, 그중에서도 청령담 

이 더욱 유명하다. 그 수원은 백운산에서 시발하였다. 종현산 동쪽에서 

흘러나온 지류는 소에 이르러 다시 벼랑를 이루었다. 그래서 물이 흐르 

는 바닥에는 모두 반석으로 깔려 있고 반석 중에서도 높은 것은 솟아 

올라 혹은 거북이 모양을 하고, 혹은 용인양 꿈틀거리는 듯하다」38) 

36) f農嚴集』 6:25. 
37) “感知千載下 松月照뚫樓”(<玉得書院> 『思흉集』 附錄)

38) “흠東方山水 此縣最名 由縣而됨 淸冷置 其尤也 ~D白雲훌之所짧 而源發白雲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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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암이 양사언에게 지어준 <증양해성>이라는 시 가운데 이곳의 경치 

를 묘사한 것이 있어 관심을 끈다. 

청령담 밝은 달에 오봉의 h二을 

아름다운 경치 끝없는 것 환래 한 집이라 

뉘라서 이 즐거움 함께 할지 모르지만 

와서 동료되어 복숭아꽃 구경하려는지. 

淸冷明月죠輩露 

風景無邊덤一家 

未識誰能同此樂

肯來相伴看源花39)

김창협의 『농암집』에 <청령뢰신정상량문(淸冷懶新훔上樓文)>뼈)이 전 

하는데, 바로 이 곳에 정자를 새로 세워 시인 묵객들이 소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농암은 청령뢰 위에 정자를 짓고 난 뒤의 감흥을 <청령뢰신루 

서흥(淸冷懶新樓書興)>41)에 남기기도 하였다. <청령뢰첩인자(淸冷懶聲 

A字)>42)라는 작품도 청령뢰에서의 취흥을 그린 것이다. 

鍾賢東支 至i置作崔 故水底 皆布숲石 高者露出 說怪錯陳 有若龜龍爆日 島|與浮휩 

뿔之뼈嚴”(朴淳 擺, <二養훔記〉). 
39) 『思훨集』 2;lla 
40) cf., 『農觀集』 26;26a-28b. 
41) cf., 『農廳集』 5;8. 
42) cf., 『農짧集』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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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애
 *
·
澤

* 글씨크기 · 40 X 4Qcm 

* 제작연대 '1588년 (선조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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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 10) 이 양정 (二養흙) 

<자료1;10>은 가장 늦게 발굴된 자료이지만, 사암의 <이양정기>가 

있어서 당대의 형상을 살피기에 충분하다. 이양정에 직접 관련된 부분만 

적기한다. 

「창옥병에서는 언제나 봄 여름 할 것 없이 뻐꾸기가 찾아오}서 우는데 

산이 비어 소리가 먼곳까지 윤려퍼져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케 한다. 

또다시 그 벼랑 위에 집을 세우고 이양정이라 이름하였다. 이는 이천 

(伊川)의 ‘양덕(養德)’과 ‘양체(養體)’를 뭇한다. 그 왼쪽을 보면 큰 암벽 

을 대하고 있고, 그 오른쪽은 사대와 연결되어 있다」43) 

위의 기문에서 시사하듯이 이양정은 정의천의 ‘양덕’과 ‘양체’를 본따 

이름붙인 정자이다. 오른쪽은 사대와 연결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창옥병 

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사암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은 정자 

가 아닌가 한다. 현재 정자는 소실되었고, 암벽에 「이양정」이라는 글자 

만 남아 있다. 앞에서 살핀 창옥-병의 암각문은 이 정자를 지은 직후 제작 

된 것이다. 

43) “X就懷d뽑最l浚處 規뚫草훔 日二養 取伊川養德養體之義也 觀其左 當大뿔 右聯四

옳 皆負뚫山 面努價염A 讀蠻複~업 엄u릅內짧 石骨環田 뽑j爛榮i델 흉l止乎煙鼠 쩌¢흉뚫乎 

林뼈 함慘異候 萬變法形 짧奇쯤秀 各不相讓 l없與收精會떼l m豆於tt:fi之間 짧흠 
所흙 而日與之쨌 樓i뚫때I끓”(朴淳 擺, <二養훔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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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
、
추
 

• 글씨크기 40X4Qcm 

* 제작연대· 1588년(선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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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병동 암각문의 사료적 가치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주원 4리 옥병동에 소재한 암각문은 다음 몇가 

지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우선 이 암각문에 관련한 사실이 문헌자 

료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구전에 근거하여 전해오는 다른 암각문과 

는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경숭지를 유람하다가 즉흥적으 

로 각자한 자료와도 구별된다. 하나의 암각문이 각자된 것이 아니라, 무 

려 11점의 암각문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시된다. 우 

리나라 서예사에 있어서도 매쑤 중요한 사료이다‘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이 암각문 자료는 옥병동 마을에 거주하며, 바위 

에 일일이 이름붙인 사암 박순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다. 암벽 위의 옥병 

서원은 바로 그를 배향하고 있는 서원이다. 글씨를 쓴 사람은 우리나라 

의 명필가 한석봉이다 이것을 바위에 새긴 이는 신이라는 사람이다. 이 

암각문을 제작한 시기는 만력 16년(1588년, 선조21)으로, 지금으로부터 

410년이나 되는 자료인 셈이다. 

이들 암각문 중에서도 <자료1>은 션조가 박순에게 하교한 윤음을 각 

자한 것이다. 김창협에 의하면 향리의 사람들이 이 암각문을 암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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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여 신조로 삼아 살아갔다고 한다. 그만큼 이 암각문은 포천 군민들 

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새로운 평가가 기 

대된다, 〈자료3>은 1700년경에 예서체의 대가로 알려진 김수증의 글씨 

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된다. 김수증이 쓴 비문은 도처에 산재해 있으나, 

이같은 암각문은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다음으로, 이 암각문은 금석문 자료로서의 가치는 물론, 조선 중기의 

대표적 관료 문인인 박순의 전기적 사실과 옥병서원에 관련한 주변의 사 

실을 실증해주는 사료로서 한국학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그 

리고, 포천군의 영평팔경 중 하나인 창옥병의 유래와 유적을 증빙하는 

사료로, 향토사적인 측면에서또 의미가 깊다, 




